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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흔히 디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각적인 대상에 관한 미적인 영역과 주어진 용도에 따르는 

공간장치를 고안하는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진다. 이 양자의 적절한 관계에 주변의 맥락을 

효과적으로 가미한 건축은 지역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들을 창의적으

로 해석하고 개성 있는 형식으로 디자인한 건축들은 주변의 분위기를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과 같이 널리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를 상징하는 역할도 한다. 그 중에는 북경 

CCTV와 같이 논란을 불러온 과시적거나 실험적인 디자인도 자주 보인다.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부산의 영화의 전당도 점차 유명세를 더해가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방

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들러보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지역 도시건축의 높은 수준과 

경제적 파워를 상징하는 자랑거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계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세계건축의 현대사에 남을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국가나 도시의 상징적 공공성의 갈증을 채워주

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편 반대의 사선에서 보면 도시의 대다수 시민계층들은 이러한 상징적 건축의 소비와는 무관하게 살

아간다. 이들은 상징적 공공성이 아닌 직접 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도시건축의 공

간을 소비한다. 특히 도시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많은 계층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작은 집이자 생활공

간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장소들이다. 따라서 전술한 자본주의적 가치로서 위대한 건축보다 주민과 근

린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건축이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대

다수 시민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산되고 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소비되는 

건강한 환경이자 도시공간이 의미를 가진다.  

부산의 원도심은 굴곡이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산들로 쪼개진 지형 위에 형성된 주거지와 장소들

로 채워져 있다. 여타 대도시와는 달리 지형이나 도시지리학적 환경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따라서 

부산의 건축은 이렇듯 직접적이며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

인다. 결과적으로 부산다운 건축이란 신도시공간의 창조적인 이미지로서 국제화된 일상적 형식보다도 

이처럼 부산스러운 환경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반응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자 장소이며 주민과 근린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건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게스트하우스 다섯그루나무는 채의 불규칙한 배치로써 부지 내 작은 공간

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재료나 규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변 건물들과 같은 호흡으로 계획한 수작

으로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수 있는 작품이다.

공공부문의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돋이마을 풍경나무는 우수한 조형이 강한 인상을 주는 소규모 

백색 건축물이다. 지역의 오래 전 당산나무를 연상하는 조형에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복합

시설과 전망대를 결합한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커뮤니티 시설이다. 한편 공공부문 은상 수상작인 

강서구 생곡동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인 부산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자원인 캔을 디자인 모티브로 유리면

을 장식하여 단정한 외관으로 디자인하고 장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일반부문 은상의 광

안리 주택과 동상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합시설인 Inter-white 그리고 단독주택 북하우스 또한 

디자인과 공간계획의 건축적 우수함과 함께 주변의 가로경관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작품이었다.  

예년에 비해 올해의 작품들은 지역건설의 거품수요가 걸러진 탓인지 멋진 디자인의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지역의 현황을 잘 반영한 소규모 작품들이 많았다. 덕분에 일상적이고 글로벌한 기세에 눌리지 

않고 부산다운 건축의 속살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듯 하다. 내년의 작품들이 기대된다.  


